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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황화수소, 메르캅탄류, 아민류,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성 물질이 사람

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, 국민의 지식 수준 및 의식 변화로 악취에 

많은 민원이 제기되어, 2005년 2월부터 악취방지법이 시행되었다. 시행당시 암모니아, 황화수

소 등 12종을, 그리고 2008년 1월부터 톨루엔, 자일렌 등 5종을 추가 시행하였다. 올해부터 추

가로 시행되는 지정악취물질 중 톨루엔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써, 악취를 발생할 뿐 아니라 인

체에 유해하고, 오존 및 광화학스모그를 발생하여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. 톨루엔을 제거하는 방

법으로 오존산화법, 흡착법, 연소법, 촉매 산화법, 생물 탈취법 등이 있는데, 최근 촉매 산화법이 

낮은 온도에서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VOCs 계열뿐 아니라 그 밖의 여러 산화 제거에서도 각광

받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, 메조포러스 물질인 MCM-48를 이용하여 지정악취물질인 톨루엔을 

촉매 산화 분해하였다. 반응실험은 Si/Al 비가 15와 60으로 알루미네이션하여 실험하였고, 톨루

엔의 촉매산화분해에 촉매의 Si/Al 비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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